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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방과후 교실 속 선행교육 허용 담은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유감 성명(2015. 3. 17.)

교육부는 어쩌자는 것입니까?

▲교육부,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통해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 허용키로

▲방과후 교실 선행 교육 허용은 이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

▲학교의 반발 원인인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 및 선행 유발 대입 제도 개정이 옳아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고쳐서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나섰습

니다. 이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책임져야할 정부로서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

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만 규제

하는 것에 대한 일부 학교들과 교사들의 반발, 그리고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때문에 빚어진 

선행 교육 부담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

해서, 교육부는 마땅히 후속조치로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의 규제 및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잘

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아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하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에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방과후에 

선행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간극 때문에 정규 수업은 파행을 겪을 것입

니다. 선행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데 교사가 누구에 초점 맞

추어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들이 선행교육을 

받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선행교육 프로그램

을 경험하지 못한 정상적인 학생들에게 초점 맞추어 법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학교와 교사들이 자청해서 방과후 교실로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된다면, 스스로

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젠 꾸짖어야할 대상도, 잡아야할 중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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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도 문제입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금지하게 된 것은 수업에

서 교사의 교육권과 정상적 교육과정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 말하고, 학생들을 학원에 뺏기게 되니 안 된다며, 교육부에 방과후 교실에

서 선행교육을 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말하니, 학교는 학원과 경쟁하고 교사는 학원 강사와 경

쟁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방과후 교실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과후에 수업을 그것도 학교 수업 진도보다 앞선 진도를 나가는 비교육적 행태를 

학교와 교사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와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실이 망가지는 상황을 허용해 달라는, 학교와 교사 스스로 ‘유체이탈’ 주장을 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이번 대책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선행교육 

금지법 속에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행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입시제

도를 손질하는 대책안을 마련해서 이를 법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

서 문제를 바로잡아야하겠습니다. 

2015. 3.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